
9월 29일 반값 등록금 실현! 
대학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거리로 나서자

  9월 29일 ‘9.29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

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촛불대회’가 열린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등록금 대책은, 공약이

었던 반값 등록금은커녕 6월에 발표한 등록금 

30퍼센트 인하안보다 못하다. 게다가 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장학금 확대에 불과하다. 

  이번에 내놓은 정책을 위해 정부가 1조5천

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그 중에는 기존

에 지급된 저소득층 장학금 3천3백억 원이 포

함돼 있는 식이다. 그나마 내놓은 정책마저 수

치 부풀리기와 거짓말로 가득 찬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이 부자 감세로 연간 낭비한 

돈의 절반이면 반값 등록금은 충분히 가능하

다.

  이렇게 반값 등록금 요구는 외면하면서, 외

려 이명박 정부는 국공립대 통폐합ㆍ법인화를 

강행하고, ‘부실대’ 퇴출을 시도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구조조정

은 교육을 더욱 시장에 내맡기고, 교육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죄 없는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 대표 손학규가 ‘‘반값 등

록 금을 우선 시행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을 병

행하자”고 주장한 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사기극’

에 맞서 많은 학생과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

야 한다. 아이들 밥 먹이는 작은 ‘개혁’조차 온

갖 수단을 동원해 훼방 놓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단호하게 우리의 힘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대학생다함께

  9.29 국민촛불대회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

금 실현을 요구하고, 반값 등록금 운동과 이

명박의 대학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는 여러 대

학의 투쟁이 결합하는 장이 돼야 할 것이다. 

9.29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촛불대회 함께가요!

9월 29일 오후 7시 청계광장

주최: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 한대련, 야4당

문의:

전세계 청년∙학생들의 저항
:교육은 우리의 권리다
 최근 세계 여러 곳에서 청년학생들이 자본주의 

경제 위기와 교육 상품화에 맞서 저항에 나서고 

있다. 

 칠레에서는 살인적으로 비싼 등록금과 교육 상

품화에 항의해 대학생 수만 명이 수개월째 거리

로 나서서 싸우고 있다.  올해 초 영국에서도 등

록금 폭등에 항의해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

였고, 한때 보수당사를 점거하기도 했다. 스페인

에서도 교육 예산 등 복지 예산 삭감 등에 맞서 

마드리드 광장을 점거하는 대규모 청년 반란이 일

어난 바 있다. 독일에서는 학생들의 저항으로 함부

르크 주를 비롯한 여러 주 정부들이 잇달아 대학 

등록금을 폐지했다. 
 
우리의 싸움은 전 세계적인 투쟁의 일부다. 우

리도 칠레나 독일의 청년들처럼 끈질긴 저항으로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권리임을 이명박 정부에게 

확인시켜 주자.


